
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과 동아시아 평화를 촉구

하는 세계 시민들의 성명서 

 

2012년 한국의 이명박 정부와 해군은 제주도민을 포함한 한국민들의 거듭

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주해군기지건설을 강행하고 있다. 세계적으로 아름

다운 명소로 손꼽히는 제주 구럼비가 발파될 때마다 제주도민과 한국민들은 

정부와 해군의 독단과 사기와 야만에 분노하고 있다. 

이명박 정부는 절대보전지역을 무단 해제하는 등 온갖 불법과 탈법을 자

행하고 있다. 이미 해군기지의 설계상 문제점이 기술검증을 통해 드러남으

로써, 민군복합 관광미항 주장이 거짓임이 밝혀졌다.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

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며 국민을 끝까지 기만하고 있다. 특히 한

국의 국방부는 크루즈선 두 대가 동시에 들어올 수 있는 민군복합 관광미항

으로 만들겠다고 제주도민을 설득하였다. 그러나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크루

즈선 두 대 동시 입항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지자 또 다른 거짓을 일삼

고 있다. 즉 “작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운항 중인 크루즈선 345척 가

운데 15만t급은 5척에 불과”하고 “15만t급 선박 2척이 동시에 제주에 들어

올 확률은 희박”하다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. 

무기가 있는 곳에는 살상과 전쟁이 있다. 제주 평화의 섬에 군항을 건설하

고 폭탄과 미사일이 들어오면 동북아의 군사적 균형은 무너지고 자연스레 

긴장이 고조된다. 만약 전쟁이 발생하면, 전체 동아시아는 전쟁 위기에 놓이

고, 제주도는 섬 전체가 화약고로 될 가능성이 크다.  

제주의 구럼비와 그 일대 바다와 해안은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고 있는 천

혜의 관광지이자 동아시아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태보전지역이다. 제

주에는 희귀 동·식물이 살고 있어 유네스코는 2002년에 유네스코 생물권 보

전지역으로 지정하였다. 한국 정부도 2004년에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보호구



역으로 선포하였다. 또한  2004년 10월 제주도는 형상변경이 사실상 불가

능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. 특히, 구럼비 바위 해안은 20여개의 용

천수가 솟아나기에 주민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삶의 터전이다. 

이런 가치를 인식한 제주도민과 한국민들은 한 목소리로 해군기지건설의 

중단을 요구하고 저항해 왔다.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2010년 이후 2년 동

안 329명을 체포ㆍ연행하였다. 정부는 특수부대까지 동원하여 민간인을 폭

행하는 등 조직 폭력배나 다름없는 같은 만행을 저질렀다. 또한 정부는 농

로폐지와 관련하여 서귀포시장을 협박하고,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

원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등 직권남용도 자행했다.  

한국민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5년의 통치권을 주었을 뿐, 나라를 제 멋대로 

독단해도 된다는 초월적 특권을 부여한 바가 없다. 해군기지건설의 강행은 

세계적 가치를 갖는 제주의 자연을 복원할 수 없을 지경으로 파괴하는 중차

대한 일일 뿐만 아니라, 동아시아의 평화를 파괴시키는 주범이 될 것이다.  

 

이에 제주도의 자연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동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

사랑하는 세계의 시민들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. 

 

1. 이명박 정부는 탈법ㆍ불법적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.    

 

2. 한국의 정치권은 이명박 정부의 국민 기만 및 인권 유린 사건의 진상을 

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실시 및 특별검사제 도입을 즉각 추진하라.  

 

3.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제주도의 수장으로서 매립면허 취소 등 공사를 중

단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,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라. 

 

4. 미국 정부와 미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진실을 밝히고, 동아시아와 



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패권주의를 즉각 철회하라. 

 

5. 일본 정부는 제주도와 일본의 평화를 위협하는 제주해군기지건설에 결

코 협력하지 말 것이며, 일본의 군국주의 태도를 반성하라. 

 

6. 독일과 캐나다의 양심적 시민들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제주해군기지 

건설을 중단을 요구하는 평화운동에 적극 참여하라. 

 

2012년 3월 

 

평화와 자연을 사랑하는 한국, 일본, 미국, 캐나다, 독일의 시민 일동 

 

<국문 Korean> 

서명기간: 4월 2일 마감 

서명보낼 곳: mingyo87@hanmail.net 

순서 이름 국적 직업 이멜 주소(email-address) 

     

     

     

     

 

<영문 English> 

 period of signature: to April 2
nd

 

 The email address of the Korean activists to collect international signatures : 

mingyo87@hanmail.net 

 

order name nationality occupation email-address 

     



     

     

     

 

<일문 Japanese> 

- 署名(サイン)の間: ~ 2012年 4月 2日まで 

 届(け)先: mingyo87@hanmail.net  

 

順序 名前(英文) 国家 仕事 email-address 

     

     

     

     

 

 

 


